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나이

주제

핵심어

한국문화

한국어

삼 년 고개

유아 (3~5세)

• 목표 : 긍정적인 자세와 재치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주제 : 긍정, 재치

긍정, 재치, 고개, 시루떡, 장날, 돌멩이, 영감, 한국의 고개

• 목표 : 한국의 장날과 시장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장날(3일장, 5일장, 7일장), 상설 시장

• 목표 : 병이 났을 때의 소리 및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배운다. 
• 단어 : 시름시름, 욱신욱신, 끙끙
• 표현 :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앓아누웠어요.
               온몸이 욱신욱신 아팠어요.
               마음을 끙끙 앓아요.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제목 알리기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삼 년 고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 어느 마을에 ‘삼 년 고개’가 있었어요.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삼 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삼 
년 고개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를 어쩌죠? 할아버지는 정말 삼 
년밖에 살지 못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아요.

‘삼 년 고개’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 이야기 시작 !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 출발합니다. 빵빵 !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이가 무척 좋았지요.

날씨 좋은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영감, 오늘따라 맛있는 시루떡이 먹고 싶네요.”

“시루떡이 먹고 싶다고요? 마침 오늘이 장날이니 내가 가서 사 오리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특히 삼 년 고개를 넘을 땐 조심해서 살살 
걸어야 해요.”

이 마을엔 넘어지면 삼 년밖에 못 산다는 삼 년 고개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장에 갈 때마다 항상 걱정했어요. 삼 년 고개를 
넘어야 했거든요.

장에 간 할아버지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물론 할머니가 
먹고 싶다던 시루떡을 제일 먼저 샀지요.

‘허허, 이러다 시루떡이 다 식겠군. 빨리 집에 가야겠어.’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시루떡을 주고 싶어서 다른 날보다 

급하게 종종걸음으로 걸었지요. 그런데 너무 서둘렀나 봐요. 삼 년 
고개에서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째!”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집으로 갔지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영감, 왜 그래요?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묻자,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실은 집에 오다가 삼 년 고개에서 넘어졌소. 이제 나는 삼 년밖에 못 
살게 됐으니 이를 어쩌면 좋소? 흑흑…….” 

“그, 그게 정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그만 병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할머니처럼 시름시름 앓아누웠지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할아버지가 삼 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어쩌나?”

“혼자 남으실 할머니는 어떻고?”

마을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슬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이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안에 계세요?”

할아버지가 겨우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옆집 아이가 죽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가 이 죽 좀 드시래요.”

“아이구,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 년 고개에서 넘어지셔도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뭐라고? 오래 살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일단 지금 삼 년 고개에 가셔서 한 번 더 넘어지고 오세요.” 

“뭐라고? 이 녀석이 이 할아버지를 놀리는 게냐? 한 번 더 넘어지라니!” 

할아버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화내시지 말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삼 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삼 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두 번 넘어지면 육 년, 세 번 넘어지면 구 년을 살 수 있잖아요.” 

아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걸 왜 몰랐지?”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삼 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자, 한 번 더 넘어지면 육 년을 살고! 또 넘어지면 구 년을 사네!”
할아버지는 두 번이나 더 넘어졌어요.

“아이고, 좋아라. 또 한 번 더 넘어져야겠네. 이제는 십이 년!”
기분이 좋아진 할아버지는 삼 년 고개에서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아이쿠, 벌써 스무 번도 넘게 넘어졌으니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겠네. 
하하하.”

할아버지는 삼 년 고개에서 여러 번 넘어지며 크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삼 년 고개를 넘을 때마다 일부러 넘어졌지요. 
그 후로 삼 년 고개는 원래 자기가 살 수 있는 나이보다 삼 년 더 산다는 

뜻이 되었대요.



구연활동내용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할아버지가 삼 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난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두 분 다 병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온몸이 
‘욱신욱신’ 아프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이제 삼 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끙끙’ 앓으셨을 테지요.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아누웠어요. 병에 걸리거나 마음에 
근심이 있어 괴로울 때 ‘욱신욱신’, ‘끙끙’, ‘시름시름’이라는 표현을 써요.

할머니는 시루떡이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시루떡을 
사러 어디에 갔나요?

네, 맞아요. 장에 갔어요. 옛날에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없어서, 
사람들이 장에 모여서 물건을 사고팔았어요. 장이 열리는 날을 
장날이라고 해요. 장은 3일마다, 5일마다, 7일마다 열리곤 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설 시장이 있었지요. 
할아버지도 장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할머니가 부탁한 
시루떡도 샀어요. 여러분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나요? 
한국의 장날과 시장 문화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여러분, 할머니와 ‘삼 년 고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삼 년 고개에서 넘어진 할아버지가 삼 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병이 났어요. 하지만 옆집 아이가 찾아와 삼 년 
고개에서 두 번 넘어지면 육 년을, 세 번 넘어지면 구 년을 살 수 있다고 
말해 주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삼 년 고개로 가서 여러 번 더 
넘어졌어요. 재치 있는 옆집 아이와 긍정적인 할아버지 덕분에 삼 년 
고개는 넘어지면 오래 살 수 있는 고개라는 뜻이 되었답니다.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